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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한-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했지만 미국의 대북제

재로 FTA 특혜관세 인정되지 않음

□ 한-아세안 FTA 등에서는 역외가공 인정품목과 실제 개성공단에서

생산되는 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성공단 조항이 활용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한-싱가포르 FTA이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

원산지지위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 조항을 FTA에 삽입

ㅇ 우리 기발효 FTA상 개성공단 규정은 크게 ① 역외가공

(Outward Processing: 이하 'OP') 방식과 ② 위원회 구성방식으로

분류 가능함

- OP방식은 FTA체결당사국내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 역외가공지역

에서 가공한 후 재반입한 최종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

(한-싱가포르, 한-EFTA, 한-ASEAN, 한-인도, 한-페루 FTA)

- 위원회 구성방식은 FTA체결당사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

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

하는 방식(한-EU, 한-미, 한-터키 FTA)

□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체결된 한-미, 한-EU, 한-터키 FTA의 경우

협정문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,

ㅇ 각각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, 역외

가공 인정을 위한 기준 등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음

ㅇ 참고로 한-EU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2차례(‘12년, ‘13년) 개최

되어 한-EU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협의의제(지역지정, 허용기준

수립 등)에 대한 논의가 개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금년 9월에

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임

- 한-미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1차례(‘13년) 개최되어 개성공단의

역외가공지역 지정 관련 양측 기본 입장 교환했고 현재 제2차

위원회 개최 일정을 미국측과 협의 중임

□ 또한, 한-아세안 FTA 등에서는 협상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

의견을 수렴하여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이며,

ㅇ 개성공단에 업체들이 추가 입주하고 생산 품목이 확대 변경됨에

따라 일부 상이하나 이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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